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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그 동안 세계의 문화는 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이 주도

를 하였으나 20세기부터 일본,중국,인도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움직임을

보여 왔으며 21세기 들어 범 아시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

로 일본,중국,인도 등으로 집중됐던 동양에 대한 관심이 한국으로 전환

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파속도가 가장 빠른 대중매체인 TV드라마나 영화에서 접할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 한정적인 것이어서 넓게는 세계에 좁게는 젊은 층

에게 까지 한국 전통복식에 대한 인식이 조선시대의 한복으로 제한적 인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이로 인해 2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전통복식이 한복이라는 인

식이 강하게 자리를 잡았으며,국내에서도 전통복식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

대를 제외한 시대들은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조선시대의 한복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복식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한국 패션의 우수성을 알리기보다는

전통적 요소의 응용이나 재현적인 요소가 강해 국제주의 보다는 지역주의

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신라를 시대적 배경으로 해서 통일신라의 사회,문

화,예술,복식에 대해 이론적 고찰과 통일신라 유물의 조형적 특성에 대

해 연구하여 통일신라 예술의 조형적 특성을 각 보여주는 각 분야의 유물

을 설정하여 디자인 모티브로 제시하였다.이 유물들은 통일신라의 불상,

토기,불교공예품,일상생활 공예품,토용에서 10점을 선정하였다.따라서

통일신라의 문화를 잘 나타내어 주는 유물을 설정하여 그것을 복식에 적

용함으로 인해 한국 전통 이미지에 대한 시대적 국한을 극복하고 좀 더

폭넓은 전통이미지를 제시하며,아울러 한국 패션이 나아가야할 방향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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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점을 맞이하고 전개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로 사용되고자 한다.

디자인 해석 방법으로는 유물 외형의 형태를 그대로 적용한 ‘유물의 형

태적 특성을 이용한 디자인’,유물의 외형의 형태를 응용,변형한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유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나 의미를 재해석

한 ‘유물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디자인’등 세 그룹으로 나누어 작품을 전

개 해나가며,유물의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함으로써 모던하

면서도 예술적인 정서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소재는 현재 트랜드와 유물의 대부분의 소재가 금속소재임을 반

영하여 메탈릭 소재를 주소재로 선정한 후 디자인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

줄수 있는부소재를 설정하여 이를 믹스 앤 매치 (Mix& Match)를 통하

여 서구적인 문화와 동양의 문화가 융화되어 작품을 오브제화 함에 있어

서 시각적 상징성을 극대화하였다.

작품은 원피스,투피스등 총 10벌을 제작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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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1세기는 서로 다른 문화가 절충적으로 융합된 퓨전화 현상 및 타

문화의 무제한적 혼용으로 인한 '탈경계화(脫境界化)'등 실험적 시도가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문화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이와 함께 현대 사

회를 ‘문화 경쟁력의 시대’로 대변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문화는 각 나라의 위상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활

용되기도 한다.1)

그 동안의 세계의 문화는 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이

주도를 하였으나 20세기부터 일본,중국,인도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움직임을 보여 왔으며 21세기 들어 범 아시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

류’의 영향으로 일본,중국,인도 등으로 집중됐던 동양에 대한 관심이

한국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한국의 패션디자인 산업은 1980년대 중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

로 인해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패션디자이너들의 민족

고유한 전통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199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화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디자인

의식이 확립되고 한국성에 대한 정체성을 본격화하고자 하였으며,패션

디자이너들의 세계진출을 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 졌다.21세기에 들어서는 한류(KoreanWave)

열풍으로 이러한 디자이너들의 움직임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고 있다.

이러한 한류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패션시장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대중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촉함으로 인해 지루하

1)채금석,「전문가 칼럼,Re-Orienting Fashion,그 중심에 선 한국의 문화」,한스타일,

http.://www.han-style.com



- 2 -

고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현대

적 정서에 맞게 재해석 되어 모던하면서 예술적인 정서로 승화하여 젊

은 층에게 우리 것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파속도가 가장 빠른 대중매체인 드라마나 영화에서 접할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 한정적인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TV드라마 ‘다모(2003)’,‘대장금(2003)’,‘황진이(2006)’‘바람

의 화원(2008)’등의 성공으로 인해 한국의 역사 중 조선시대에 대한 관

심이 급증을 하였고 이것이 한류를 따라 해외에 알려지게 되면서 한국

전통복식에 대한 세계의 인식도 조선시대의 한복에 국한되어 있는 것

이 대부분이다.물론 TV드라마 ‘주몽(2006)’,‘태왕사신기(2007)’등으로

조선시대에서 탈피한 시대를 다룬 드라마들도 크게 성공을 이루었지만

이 TV드라마의 배경 또한 고구려라는 시대적 국한이 있으며,한국의

전통복식이 조선시대의 한복이라는 인식을 바꾸어 놓지는 못하였다.

이로 인해 2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전통복식이 한복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를 잡았으며,국내에서도 전통복식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를 제외한 시대들은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조선시대의 한복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복식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한국 패션의 우수성을 알리기

보다는 전통적 요소의 응용이나 재현적인 요소가 강해 국제주의 보다

는 지역주의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가장 다뤄지지 않았던 시대 중 하나인 통일신라

를 배경으로 설정하였다.통일신라는 현재(2009년 하반기)한국 최초로

신라 시대를 배경으로 한 TV드라마 ‘선덕여왕’(2009)의 영향으로 인하

여 신라 시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드라마 제작과 동

시에 뮤지컬 제작,일본,대만에 이어 카자흐스탄과 터키 등지에 수출

되고 있는 등 한류열풍을 이어나가고 있다.이로 인하여 한국에서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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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선덕여왕이 방영되는 세계 곳곳에서도 신라에 대한 관심이 급

증할 것이라 예상이 된다.

또한 천년의 신라에서 삼국을 통일시킨 통일신라시대는 신라 사회의

독특하고 안정된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한 시대로서 미술사 및 예술

양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또한 양식적으로 가장 발달한 시

기2)이며 동시대의 공통된 예술양식인 ‘이상적 사실주의’3)를 따르면서

도 전통적인 자연존중의 인식과 고(古)신라의 휴머니즘과 조화를 이루

어 신라의 독특한 미의식을 만들어 냄으로써 21세기의 한국 패션디자

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올바른 예를 제시해 주고 있어 현재 전통복

식의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조선시대의 전통복식을 현대화 하는 연구는 대부분 회화나 복

식의 일부분 등 소극적인 모티브를 설정하여 응용 및 활용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그러나 최근에 들어 홍은정(2009)은 조선시대

규방문화를 반영한 패션디자인 연구 등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고자 하

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한정인(2009),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

도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연구,임현숙(2009)고구려 복식 재현을 위한

장식문양 연구등 조선시대 이외의 시대에 대한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그 시대 또한 아직은 다양하지 못하고 고구려 등에 제

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그 연구 방법 또한 소극적 방법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일신라를 시대적 배경으로 복식 및 회화 등

소극적 모티브 응용이 아니라 통일신라의 사회,문화,예술,복식에 대

해 이론적 고찰과 통일신라 유물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 서적 및 선행

자료 연구,인터넷 검색 등의 연구로 디자인의 모티브를 추출하였다.

디자인의 모티브는 통일신라의 조형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각 분야의

2)주경미,「통일신라시대 전성기 공예양식의 변화와 발전」,동국대학교 신라문화 연구소,

2005,p.211

3) 정병모,「신라미술의 미의식」,慶州大學校 慶州文化硏究所 ,2006,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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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로 설정하였으며,이 유물들은 통일신라의 불교조각,토기,불교공

예품,일상생활 공예품,토용에서 10점을 선정하였다.따라서 통일신라

의 문화를 잘 나타내어 주는 유물을 설정하여 그것을 복식에 적용함으

로 인해 한국 전통 이미지에 대한 시대적 국한을 극복하고 좀 더 폭넓

은 전통이미지를 제시하며,아울러 한국 패션이 나아가야할 방향의 전

환점을 맞이하고 전개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로 사용되고자 한다.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 방법으로는 전통적 요소를 응용하거나 재현을 하는 등의 소극

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모티브의 과감한 오브제화를 통하여 시각적인

상징성을 부여하는 한편,한국의 전통복식의 이미지를 한복이라는 국한

된 범위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한국고유의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고 복식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자체를 현대화함으로써 한국 고유의

문화에 대한 가치를 살리면서 탈 형태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자 한다.

또한 디자인 해석 방법으로는 유물 외형의 형태를 그대로 적용한 ‘유

물의 형태적 특성을 이용한 디자인’,유물의 외형의 형태를 응용,변형

한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유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나

의미를 재해석한 ‘유물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디자인’등 세 그룹으로

나누어 작품을 전개 해나가며,유물의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

해석함으로써 모던하면서도 예술적인 정서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소재는 현재 트랜드와 유물의 대부분의 소재가 금속소재임을

반영하여 메탈릭 소재를 주소재로 선정한 후 디자인의 이미지를 잘 표

현해줄수 있는부소재를 설정하여 이를 믹스 앤 매치 (Mix& Match)

를 통하여 서구적인 문화와 동양의 문화가 융화되어 작품을 오브제화

함에 있어서 시각적 상징성을 극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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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품제작,디자인,모티브에 필요한 시각적 자료는 역사적 문헌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모티브로 하여 총 10벌의 현대적 감각의 의

상을 제작하였다

.

제 2장 통일신라의 시대적 배경

제 1절 통일신라의 사회,문화,종교

7세기의 동아시아 세계는 중국 대륙에서 수를 대신할 당이 고구려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고,한반도와 요동지방에서는 신라가 당과 연

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발해가 건

국된 격동의 시기였다.

통일신라는 당과의 연맹으로 백제,고구려를 차례로 정벌하여 삼국통

일의 위엄을 달성하였고,나당전쟁을 통해 한반도에서 당의 세력을 축

출하였다.

이것은 기존에 삼국이 지니고 있던 혈연적 동질성과 문화적 공통성

을 바탕으로 민족 문화가 하나의 국가 아래 발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한국 고대사회에서는 정치 ·사회적 번영 및 대외관계를 통

해 무역과 문화적 교류 또한 활발히 진행되었다.

통일신라는 신라의 역사 중 중대(中代,29태종무열왕∼36혜공왕)4)에

서 하대(下代,37선덕왕∼56경순왕)에 포함이 되는데 중앙정치 조직이

나 지방 ·군사제도의 재편성을 대부분 중대 때 정비되었고 이것은 삼

국 통일 후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시기의 신라는 통일을 이룩한 뒤 통일을 이룬 자신감과 서양 문물

을 적극 받아들이는 개방된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꽃을 피

4)중대(654년∼780년),하대(780년∼9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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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성기라 할 수 있다.

1.통일신라의 사회적 배경

첫째,신라의 통일 후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 통일신라는 새로운 체

제를 강화하는데 유교 정치이념을 크게 적용하였으며 중앙 관료 기구

를 더욱 보강하고자 하였다.또한 귀족들의 개별적인 지배기반을 약화

시키고 국왕의 공적 권위를 강화시킴으로써 국가의 모든 민(民)은 국

왕의 일원적인 통치대상으로 재편성 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자세히

살펴보면 문무왕 8년(668)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고구려

의 수도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함으로써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

였다.문무왕은 북원경(678)과 금관경(680)을 설치하여 5소경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기병 중심의 5주서를 설치하였다.또한 통일된 국가를 지키

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천왕사를 창건하였다.

문무왕이 재위 21년 만에 죽자 신문왕이 왕위에 오르는데,신문왕은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가체제 정비를 시작하려 하였다.제일 먼저 정치

세력을 재편하였는데 즉위 한 달 만에 발생한 김흠돌의 반란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였다.김흠돌의 난을 진압한 후 신문왕은 중앙집권

적인 지방 통치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치기구(14부)와 군사 제

도 (9서당 10정)를 정비하고 지방 행정 조직을 9주 5소경으로 완비하

였으며,외사정을 파견하여 감찰을 강화하였다.9주 5소경이란 지방 지

배조직을 재정비하려는 노력으로 삼국 통일의 정신을 고려하여 옛 고

구려,백제,신라의 땅에 3주씩을 설치하여 전국을 9주로 나눈 것 이다.

각 주는 다시 군으로 나뉘었고 주와 군 아래에는 현을 두었으며 주와

구와 현에는 각각 도독,태주,현령을 하견하고 지방에는 5경을 설치하

여 이질적인 세 나라의 문화를 통합하려는 중심지로 활용하였다.

<그림 2-1>은 통일신라의 9주 5소경을 나타내주는 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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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통일 신라의 9주 5소경

(http.://blog.naver.com/ilsutory/100011592228)

이 여세를 몰아 달구벌로 천도할 계획을 세웠으나 경주에 세력기반

을 둔 귀족들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또한 신문왕은 새롭게 중앙에 진출한 관료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

해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녹읍을 폐지하였다.

신문왕이 죽고 효소왕이 즉위를 하였으나 효소왕은 6세의 어린사이

로 즉위하였기 때문에 정국을 운영할 능력이 부족하였다.따라서 이시

기의 외척을 포함한 지배세력의 각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효소왕이 죽은 후 아들이 없어 성덕왕이 즉위시켰는데 성덕왕

은 즉위하자마자 모든 관직에게 관직 1급씩을 올려 주었다.이는 비정

상적인 왕위계승과 불안정한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 같

다.5)

성덕왕은 711년 백관잠을 지어 관리를 훈계하고 덕목을 제시하였으

며 722년 8월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732년 일본이 300여 척의

병선으로 신라를 공격하다가 대패하는 일이 발생하였고,발해를 공격하

5)조법종 외,『이야기 한국 고대사 』,청아 출판사,2007,p.321



- 8 -

다가 폭설과 발해의 반격으로 실패하였다.성덕왕이 죽자 효성왕이 즉

위하였는데 효성왕은 적극적인 대당 외교를 펼쳤고,대내적으로는 박씨

왕비세력,김순원 세력,그리고 영종의 세력을 적절히 이용하여 정국을

주도 하였다.효성왕의 뒤를 이어 경덕왕이 즉위하였는데 경덕왕은 내

외관을 혁파하고 녹읍을 부활하여 귀족의 권한을 높여주었고,적극적인

한화(漢化)정책으로 군현의 명칭과 중앙 관부의 관직명을 중국식으로

재편하였고,중시가 시중으로 바뀌는 것부터 한화 정책이 시작되었다.

또한 국학을 태학감으로 전환하고 유교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경덕왕 다음으로 혜공왕이 즉위를 하였는데 혜공왕은 제 36대 왕으

로 혜공왕을 기점으로 신라를 중대에서 하대로 구분을 한다.이 시기는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난 정치적 격변기로 중대에서 해대로 넘어가는

시대적 전황에 따른 정권교체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후 통일신라의 하대로 넘어 갈수록 점차 귀족중심의 정치로 왕권

이 약화 되고 중대에 왕권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6두품의 세력

이 약화 되었다.또한 지방이 분권화됨에 따라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

제도 약화되고 김헌창의 난,농민반란 등 점차 쇠퇴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통일신라의 정치적 상황 중 가장 큰 변화는 전제왕권이 확립된 시기

로 상대등보다 집사부 시중의 권위가 더 높았던 것이다.이는 6두품의

진출로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왕의 정치적 조언자 및 행정실무를 총

괄(집사부 시랑)호 전제 왕권을 뒷받침 하였고,학문과 종교분야에서

활약한 것을 볼 수 있다.또한 진골인 무열왕계가 왕위를 독점한 것에

비해 진골 귀족 세력은 약화되었다.이것은 김씨 왕족의 왕권 옹호 세

력화와 박씨 세력과 가야·고구려계 귀족은 정치권에서 소외가 된 것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둘째,통일신라 귀족들의 경제 기반을 살펴보면 신라는 국가 권력이

제도를 통하여 귀족 세력을 통제하고 민(民)을 보호하고 안정시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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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커다란 귀족의 세력을 계속 유지가 되었다.자세

히 살펴보면,문무왕 8년(668)포상으로 귀족들에게 막대한 식읍과 목

장을 하사하였는데 이러한 목장은 귀족들에게 권력과 재력의 밑거름이

되었다.또한 귀족에게는 관직에 복무한 대가로 관료들에게 지급된 녹

읍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정한 읍(邑)을 하사한 것이 아니라 녹(祿)을

하사한 것이다.이것은 토지에 대한 지배라기 보다는 일정한 지역에 사

는 주민에 대한 지배라고 할 수 있다.즉 읍 주민의 노동력을 수유한

동시에 그 노동력의 과실인 조세·공부(貢賦)등을 수취하여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했던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6)

그러나 왕권의 전제화로 신문왕7년(687)에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고,

신문왕 9년(689)에 녹읍제를 폐지하여,연봉 성격의 축년사조(逐年사

租)로 세조(歲租)를 지급을 확립하였다.녹읍의 혁파는 모든 토지는 국

왕의 소유이며 모든 민(民)은 국왕의 통치대상이라는 ‘왕토왕민(王土王

民)의 이념에 입각한 것이다.그러나 귀족들의 반발로 경덕왕 16년

(757)에 월봉을 없애고 녹읍이 부활되었다.따라서 『삼국사기』기록에

따른 녹읍의 변천과정은 녹읍→축년사조→월봉→녹읍순인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식읍과 녹음은 관료가 국가에 복무한 것에 대한 보수의 개념

으로 관리에게 지급한 일정한 지역을 의미하지만 지역자체보다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노동력을 뜻 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의 경제 활동 중 가장 주요한 경제 활동은 농업생산이었다.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농민의 사유지

및 경작지로 여겨지는데 이것은 훗날 고려 시대에 민전 계통으로 이어

지는 토지 지목이다.연수유전·답과 함께 언급되어 지는 것이 정전(丁

田)인데 정전은 성덕왕 21년(722)8월에 처음으로 16∼59세까지의 정남

(丁男)에게 지급된 전토(田土)를 의미한다.정전 지급은 자영 농민에

6)조법종 외,op.cit,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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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직접적 지배와 고대 수취체제의 확립을 가져왔다고 파악이 된다.

이로써 국가의 농민에 대한 일원적 지배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농업생산으로 인하여 벼,보리,콩 등이 주요한 농작물로써

이것은 농민의 식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작물이었다.하지만 이시

기에는 가뭄·홍수·서리등과 같이 농업생산에 큰 타격을 받기도 하였는

데 이를 돕기 위해 국가에서는 전주의 벽골제나 영천의 청제(菁堤)와

같은 수리시설을 만들거나 증축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또 통일신라에는 철제 농기구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생산을 증대시키

기도 하였다.

따라서 통일신라인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면,통일신라에는 수도인 경

주(금성)가 번성하였는데 이곳은 귀족 생활의 중심지게 되었다.따라서

귀족은 통일 이후,신라의 정치 ·문화적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다.또한

경주는 17여 호가 밀집된 대도시였는데 이곳은 바둑판처럼 구획된 시

가지로서 귀족의 집은 기와집과 숯 을 사용하여 화려한 귀족의 생활을

반영하였고 조제,특산물,국제 무역품이 집중된 거대 소비 도시이기도

하였다.

또한 수도가 아닌 지방에는 5소경이 설치되어 과거 벽제,고구려,가

야의 일부 지배층과 수도에서 이주한 귀족이 거주하였는데 지방 문화

의 중심지로서 동남쪽에 치우친 수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

다.

귀족들은 금입택에 거주하고,노비와 사병을 거느리며 수입 사치품들

을 선호하는 등 사치생활을 하였는데 흥덕왕 9년 사치금지령을 내렸으

나 진골들의 반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신라 사회의 소박함과 강인

함은 점자 빛을 바래 갔다.또한 이들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 하였

는데 통일신라의 불교가 꽃을 피운 것도 이러한 이유가 뒷받침 될 것

이다.

반면에 평민의 생활은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거나,귀족의 토지를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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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소작을 하였다.

생계의 어려움으로 귀족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노비가 되

었는데,이러한 일은 빈번하게 일어났다.결국 진성여왕 3년(889)에 정

부에 대항하는 농민 항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2.통일신라의 문화적 배경

통일신라에는 삼국시대의 미술을 종합하여 세련되고 풍요로운 미를

발전시키는 반면 삼국시대의 소박한 티를 벗고 높은 미적 감각을 드러

내고 있다.또한 삼국시대에 비해 보다 화려하고 완숙하며,국제성이

강하였으며 우리나라 미술의 황금기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불교미술

의 전성기를 이루기도 하였다.

특히 통일신라는 문화적 발전의 꽃을 피우는 시기로써 미술사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양식적으로 가장 발달한 시기에 속하기 때

문7)에 통일신라시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통일신라의 문화적 특성에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통일신라는 고유의 전통문화에 당나라의 문화를 흡수,소화하여

우리나라 미술사상 황금기를 이룩하였으며,둘째 통일신라의 주축을 이

룬 불교는 호국사상과 일치되어 불교중심의 미술이 발달함으로써 사찰

과 석탑 등 불교와 관련된 조형품이 많이 제작 되었으며 특히,<그림

2-2>에서와 같이 불국사와 석굴암을 조형상의 구성미가 뛰어난 걸작

으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통일신라의 문화는 섬세하고 화려하며,독자적인 정교한 양식

을 확립하였으며,금관이나 장신구 등의 정교한 금속공예와 함께,<그

림 2-3>과 같은 상원사와 봉덕사의 범종들은 조형미의 극치를 보여주

고 있다.

7)주경미,op.cit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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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석굴암과 불국사의 전경

（http.://blog.naver.com/ilsutory/100011592228）

<그림 2-3>상엄사 동종(한국 미술사,p.340)

3.통일신라의 종교적 배경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뒤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은 것은 물론 문화까

지 크게 융성하였다.이때 문화의 중심에는 불교가 있었다.

신라의 불교는 위로는 국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민중에 이르기까

지 신라인을 지배하는 종교와 철학이었으며,통일신라기의 불교는 학문

적인 불교,철학적인 불교로 발전하였다.

통일신라의 불교는 중대에 번성한 교종과 하대에 번성한 선종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중대에는 국가의 발전과 함께 일반민들의 신양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시기로,불교 교리에 대한 연구과 대중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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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종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교종이란 교리 즉 경전(부처의 가르침)

을 중시하는 종파들을 말하는데,통일신라시대에는 여러 고승들에 의한

경연 연구의 심화로 특색 있는 종파들이 성립되기도 하였다.

계율종(자장),법성종(원효),화엄종(의상).열반종(보덕),법상종(진표)

등 5교가 그것이며,교종은 의식(종교행사)도 중시하여 왕실,국가의 안

녕과 개인의 복을 비는 각종 의식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이러한 특

색 때문에 교종은 광범한 세속적 지지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황실과

귀족들(진골)에 의하여 중앙집권 강화라는 차원에서도 깊이 숭상되었

다. 또한 교종의 영향으로 탑,불상,불교 조각 등 조형예술의 발달에

도 크게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통일신라의 미술문화재는 거의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것들로,

사찰,불탑,범종,불상,석등인 것을 보면 통일신라시대의 불교의 영향

력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의 대표적 승려로는 의상(義湘,625∼702)과 원효(元曉,617

∼ 686)를 들 수 있는데 이 둘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 한 후 민심을 바

로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

의상은 문무왕 원년(661)에 당나라 종남산에 가서 화엄종의 시조인

지엄(智儼)으로부터 화엄학을 배우고 문무왕 10년(670)에 귀국하여 영

주에 부석사(浮石寺)를 창건하고 해동화엄종의 시조가 되었으며,문무

왕의 정치적 자문도 맡았다.그는 모든 우주 만물이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조화하고 포용하는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 유명한 “일

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이라는 독특한 논리를 폈다.8)

이 논리는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는 것으로 일체불리(一體

不離)혹은 원융(圓融)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의상의 화엄사상은 주민의 일체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으

며 통일 직후 신라 사회를 통합하는데 기여하였다.

8)한영우,『다시찾는 우리역사』,경세원,2007,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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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과 비슷한 시기에 해동종(海東宗)이라는 독자적인 불교사상체계

를 세운 원효가 있다.해동종이란 법성종(法性宗)과 화엄 사상을 바탕

으로 교학불교의 여러 종파를 통합한 것으로 원효는 불교의 토착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또한 그는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노래

와 춤,그리고 거침없는 행동을 하여 민들의 정서에 파고들어 불심(佛

心)을 불어 넣어 주어 불교 신앙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은 삼국 통일 시기 민의 지위와 의식이 크게 성장해 있었던 조건

이었기에 가능했다.또한 원효는 불교 교리 연구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는데,원효의 사상을 모든 만물의 시초가 일심(一心)에서 발생하여

일심으로 돌아온다고 보아 마음이 순수해야 함을 강조하고,모든 불교

교리상의 논쟁을 “다른 것도 아니고,같은 것도 아니다”라는 논리로 극

복하려 했으며,모든 일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단숨에 생사를 초월한다

는 무애(無㝵)9)의 자유정신을 강조 했다.10)

이와 같이 통일신라의 불교는 불교 자체의 신앙과 교리에 충실한 면

모를 보여 주었으나 점차 화엄종이나 법상종 등의 불교 교단이 갖추어

지면서 국가 권력을 비호하고 그 보호를 받으려는 풍조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귀족 불교적인 속성이 다시 강해지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

다.

9)무애(無㝵):거침 없음

10)한영우,op.cit.,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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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통일신라의 사회,문화,종교

중대 (무열왕∼혜공왕) 하대 (선덕왕∼경순왕)

왕위 세습 진골 (무열계 직계) 진골 (내물계 직계)

정치

·왕권의 전제화

·집사부 시중 세력 강화

·6두품의 정치적 진출

(국왕의 조언자)

·상대등 약화

·귀족 숙청 -김흠돌의 난

·귀족 연합정치

(왕권약화)

·집사부 시중 세력 약화

·6두품세력약화(반신라적)

·상대등 세력 강화

·왕위쟁탈전 :김헌창의 난

지방 행정
·9주 5소경(지방행정조직)

·9서당 10정(군사조직)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

약화 (지방 분권화)

·농민 반란(초적):원종,

애노의 난

사회
·중앙집권화

·골품제도

·지방 분권화

·골품제 동요

토지제도
·관료전,녹읍폐지,정전,

녹읍부활
·녹읍 소유,농장 확대

문화

·화엄종(교종)

·조형미술 발달,

귀족 중심 문화

·유교정치 이념 확립 :

국학

·선종,풍수지리설 :호족,

6두품

·조형미술 쇠퇴

·호족중심,소박한 문화

제 2절 통일신라의 복식

신라는 나라가 부강해짐에 따라 삼국을 통일하여 국력이 강대해지고

문화가 찬란하게 빛났으며 제반제도,시설의 정비,경제생활의 안정과

예술도 고도로 발달하였다.또한 이 시기의 신라는 친당정책으로 인해

당(唐)과의 교류가 활발하였다.따라서 복식은 물론 생활 전반에서 당

의 영향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통일 후 문무왕은 부녀자들까지 중

국 복식을 따르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중국의 관복제도를 정식으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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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여 입게 된 최초의 일이다.이것은 궁중이나 특수 유관자 층에 한

했다 할지라도 우리 복식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기에 복식사상 일대

변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통일신라는 골품제라는 신분계급이 있어 복식의 양상도 계급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특히 통일신라의 흥덕왕 때에는 그 교류가 활발하여 수입물품을 너

무 많이 사용되어지는 까닭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일이 일어났다.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시기의 의생활이 얼마나 화려하고 호화롭게 꾸며

졌는지 알 수 있다.11)

그러나 흥덕왕 복식 금제의 내용 이외에 통일신라에는 복식일반에

대한 참고 할 만 한 자료가 충분치가 않다.고분,고총도 불분명하여,

도상,석물도 희귀하기 때문이다.다만.흥덕왕 복식금제와 용강도,황

성동 돌방무덤 등에서 출토된 토용(土俑)글에 의해 추정할 뿐이다.

통일신라의 복식 양태를 크게 보면 두식(頭飾),상의,하의,화(靴)와

이(履)로 볼 수 있다.

먼저 두식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상투머리,여자의 경우 얹은 머리

가 일반적인 것을 볼 수 있으며,복두(幞頭)와 소(梳),채(釵)가 있다.

복두는 네 가닥의 끈이 달린 모자로,산봉우리를 연상하는 모양을 하

고 있다.이는 당에서 도입 된 것으로 당시 왕은 물론 평민에 까지 통

일신라의 모든 남성들이 착용하던 모자였다.12)

소와 채13)는 여성 전용물이다.소는 장식겸용의 머리빗으로 슬슬전

(瑟瑟鈿)<그림2-4>이나 소대모(素玳帽)의 뼈를 많이 사용하였고,금,

은 등으로 장식을 하였다.채는 비녀를 말하는데 금,은으로 누금(누

金)하고 또는 주옥을 상감(象嵌)하여 장식하였다.

11) 류희경, 『우리옷 이천년』, 미술문화, 2008, p.33

12) 류희경, op.cit.,p.34

13) 김정호, 『2000년 우리옷 이야기』, 글누리, 2007,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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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상감 장식 빗 (한국 미술사,p..357)

상의는 표의(表意),단의(短衣),내의(內衣), 반비(半臂),배당(褙襠),

표(裱)가 있다.표의(表意)는 겉옷을 지칭하는 것으로 곧은 깃의 포(袍)

와 <그림 2-5>와 같이 상류층 관복으로서의 단령(團領)이 사용되었다.

통일신라에는 표의를 신분의 귀천 없이 남녀 모두가 착용한 것으로 보

인다.

<그림 2-5>토용 복두,단령을 입은 문관상,남자상

(경주 박물관 명품 100년,p.p.90∼91)

단의14)(短衣)는 흥덕왕 복식금제의 기록에서 보이는 것으로 신라에서

는 저고리를 위해(尉解)라 칭하였기에 단의가 오늘날의 저고리와 같이

짧은 저고리를 말하는지 혹은 두루마기에 비해 짧다는 뜻인지 확실하

지가 않다.다만 단의는 흥덕왕 복식금제에서 여자에 대한 금제만 보일

14) 김정호, op.cit.,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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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남자에 대한 것이 없어서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그

러므로 치마 밑에 입는 저고리를 일컫는 것으로 단의는 당(唐)의 옷

입는 방식인 치마를 저고리 위에 입을 때의 짧은 저고리를 가르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내의(內衣)는 표의에 대응하는 것으로 포에 대한 유(襦)이거나 표의

의 받침옷이라 생각 할 수도 있으며 글자 그대로 속옷 또는 받침옷으

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비(半臂)15)는 당대(唐代)에 비롯한 복식으로 반소매에서 민소매까

지의 소매길이이며,여밈의 형식은 고름을 사용하거나 매듭장식을 쓰

고,길이는 가슴 바로 밑까지 오거나 무릎까지 오는 것으로 다양하여

겉옷으로 착용되었다.방한보다는 의례적인 목적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

다.

배당(褙襠)은 어떤 제도의 옷인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소매 있는 배

자(褙子)와 양당(裲襠)의 복합개념16)으로 반비와 함께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이며 『삼국사기』에는 여인전용의 화려한 복식으로 나타난

다.

표(裱)는 지금의 숄과 같이 여인들의 목 뒤에서 가슴 앞으로 길게 드

리운 것으로 당나라의 영포(領布)를 말한다.일종의 ‘목도리’인 것이다.

다음으로 하의가 있는데 고(袴)와 상(裳)17)이 있다.

고(袴)는 신라에서는 가반(柯半)이라 칭하였는데 복식금제에서 남자

뿐 만 아니라 여자의 고에 대해서도 규제를 한 것을 보면 통일신라에

까지 여자 착고의 풍속은 여전하여 바지만 입기도 했으나 의례용으로

치마를 바지위에 입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상(裳)에는 표상(表裳)과 내상(內裳)이 있는데 상은 삼국시대 초기에

이미 존재되었던 것으로 귀천 없이 여인들만이 바지위에 치마를 입었

15) 예하미디어편집부,『한국복식 문화』,예하미디어,2006,p.42

16) 예하미디어편집부,op.cit.,p.43

17) 김정호,op.cit.,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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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 속치마를 껴입은 것을 내상이라 한다.내상이 있어 치마를 겹

쳐 입은 것은 점차 복식구조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 2-6>은 상의 위에 치마를 입고 표를 두른 여인상으로 그 당

시여인들의 복식구조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림 2-6>토용 상의위에 치마를 입고 표를 두른 여인상

(http://blog.naver.com/nanalaa/130046780364)

다음으로 화(靴)와 이(履)가 이는데 이것은 남자들이 착용을 하였던

신발이다.

따라서 통일신라에는 호방계통인 북방계열의 복식을 기본으로 중국

계복식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복식구조의 일부가 되어,소화·흡수과정을

거쳐 국속화 되었으며 당제(唐制)는 상류계급의 복식으로,하류계급의

복식으로는 국제(國制)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3장 통일신라 예술의 조형적 특징과 유물

통일신라의 문화재는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사찰,불탑,범종,불상,

석굴 등 이다.따라서 불교를 떠나서 통일신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그러나 문화는 민족적 특정을 바탕에 두고 있

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불교문화와 구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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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문화적 발전은 7세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며,

8세기까지 계속 발전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흡수하면서 자주적으로 발

전하여 불교문화를 극치를 이루었다.

또한 통일신라는 새로운 문물을 수용·발전시키면서 점차 통일신라

특유의 문화를 성립해 나갔다.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

제적이고 개방적이면서도 결코 주체성을 잃지 않았던 신라인들의 자신

감 있는 태도는 건축과 미술 등 여러 방면에서 독창적인 문화의 창조

로 결실을 맺었다.18)

통일신라의 유물 중 불교조각과 공예미술의 유물이 비교적 많은

편19)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유물의 선정을 불교조각과 공예미술

및 통인신라 인들의 복식을 알 수 있는 토용으로 한정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여 대표적인 유물을 추출하였으며 공예품에서는 토기,불교공예

품,일상생활 공예품으로 나누어 유물의 종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통일

신라의 조형적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제 1절 통일신라 예술의 조형적 특성

통일신라의 문화는 귀족 생활의 여유와 멋,당과 서역 미술의 영향

등으로 삼국시대 미술의 소박한 티를 벗어나 보다 세련된 미의식을 나

타내었다.통일신라 중기의 예술이 주로 조형 미술의 중심이었으며,대

부분 종교 생활에서 나온 불교 미술이나 사후 세계를 위한 고분을 중

심으로 발달하였다.

또한 통일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이후 사회가 완전히 정비되고 국력

이 크게 신장함에 따라 문화의 최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국제 문화를

적절히 소화,수용한 신라는 신라 독자의 화려한 문화를 창조할 수 있

18)송인혜,『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국립중앙 박물관,2009

19)김리나,『통일신라 미술의 대외 교섭-통일신라 미술의 국제적 성격』,애경,2001,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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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통일신라의 가장 큰 조형적 특징은 ‘이상적 사실주의’이다.

이러한 이상적 사실주의는 인도 굽타 양식에서 영향을 받아 시작이

되었으나 단순히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이미지를 가장 실감나게 표현하는 이상적 사실주의인

것이다.20)

또한 통일신라의 이상적 사실주의는 불상에서 더욱 잘 나타나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얼굴은 숭고한 위엄으로 가득 차 있으나

몸은 육감적으로 표현되어 있다.위엄은 불성의 이상형을 형상화 한 것

이고,관능은 인도 마투라 불상에 보이는 육감적인 요소가 발전한 것이

다.위엄적인 표현은 숭고함을 향하여 더욱 이상주의적인 경향으로 치

닫게 되고,관능적인 표현은 감각적이고 유연한 모습에 중점을 두어 사

실주의적인 경향을 띄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위엄과 관능의 융합은 곧

이상주의와 사실주의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다.21)

또한 이상적 사실주의에서 한 단계 더욱 발전하여 입체감과 사실성

이 조화롭게 나타나는데,이는 석굴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탄력적인 관능미,잔잔한 우아함,분출하는 에너지의 역동성,이러한

아름다움이 석굴암 조각에서 종합적으로 표현되고 이들은 조각에 공간

성을 부여한 새로운 미의식으로 승화되어 나타난다.삼국시대의 대부분

조각은 앞부분만을 중점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비해 통일신라에 와서는

전체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입체성이 고려된 것이다.그런데 석굴암은

이러한 입체성을 뛰어넘어 공간성까지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의 조각의 양식을 팽팽한 탄력성,유려한 장식,

절묘한 공간성,여기에 감정을 억제하고 담담하게 나타낸 기하학적인

처리,이러한 특징들이 통일신라 조각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다.

20)문명대,『한국 조각사』,열화당,2000

21)통일신라조각,http.://blog.naver.com/jyp.si?Redirect=Log&log=No40008407267,20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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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통일신라에는 고 신라에서 보이던 직선적인 요소에서 곡

선적인 요소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힘과 에너지로 충만한 조형이 통일

의 과업을 이루면서 복고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곡선적인 형태가 나타나면서 통일신라만의 균형 잡힌

미적 감각으로 직선과 곡선을 배합시킨 뛰어난 조각품들을 볼 수 있다.

이로써 통일신라의 조형적 특성에 대해 다시 살펴보면,

첫째,통일신라는 통일 후 고구려,백제의 문화를 융합하여 민족 문

화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둘째,당 문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 문화교류에

참여하면서 고 신라보다 더 세련된 양식을 선보이고 있다.

셋째,불교가 대중화됨에 따라 민간문화의 수준이 향상되어 일상생활

공예품,토기 등에서 금속 공예기술이나 곡선과 직선의 균형 잡힌 비례

등에서 그 우수성을 보여 주고 있다.

넷째,조형미술이 발달하였는데 주로 불교미술과 고분에서 많이 나타

나는데 이는 신라 중대때 절정을 이루고 하대로 갈수록 선종의 영향으

로 점차 쇠퇴하게 된다.

다섯째,통일신라에는 조화와 정제미의 극치를 이루었는데 석굴암이

나 다보탑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귀족문화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화려함의 극치인 금속 공예품

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일곱째,통일신라는 국제적인 감각과 세련된 미의식을 바탕으로 사실

성과 초월성,그리고 종교성이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름으로써 우리 고

대 문화유산의 최고봉을 이루었다.

제 2절 불상의 특징과 유물

통일신라초기의 불상은 삼국시대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조

각양식의 융합을 통하여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다양성을 보여주며



- 23 -

사실적이고 힘이 넘치는 조형의 작품들이 제작이 되었다.

특히 서역 및 인도,중국의 불교 문화권과의 활발한 교류로 인하여

국제적인 성격의 불상의 발전에 한 몫 하였다.

7세기 말에서 8세기 전기는 삼국통일 이후 신·구양식이 공존하는 전

환기를 지나 본격적으로 당나라 양식을 수용하여 통일신라의 조각양식

을 성립해 나가는 시기이며,8세기 전반에서 중엽에 이르는 시기에는

우수한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진 불상이 제작

되었다.22)

또한 친근하고 사색적인 신라의 불상은 통일을 이룩한 자신감과 당

나라의 영향으로 권위적이고 관능적인 형상으로 변화하면서 양식적으

로도 통일을 이룩하였다.

통일신라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면 신체의 볼륨을 강조하는

옷 주름에 선각이 없고 모두 입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흔히

잔물결식(번파식,翻波式)옷 주름으로 불리는 이 옷 주름의 단면은 물

결의 여운처럼 높은 옷 주름 사이사이에 낮은 옷 주름이 있어 마치 파

도가 밀려오는 모습을 연상시킨다.23)

이러한 옷 주름은 입체적인 불상의 모습을 가능케 하였다.

또한 외국의 영향으로 최신경향이 받아져 불상 몸체의 팽팽한 탄력

감과 신체의 굴곡이 율동적인 옷 주름과 어울려 이제껏 보지 못한 조

형적인 긴장감과 생명력을 발산해 내고 있는데 조화롭고 균형 잡힌 아

름다움을 바탕으로,온화하면서도 위엄 있는 얼굴표정,신체의 적절한

비례와 부드러운 윤곽선,유기적으로 어울리는 옷 주름의 처리,사실적

이면서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듯한 이상화된 형태를 특징으로 한

다.

이러한 특성은 통일신라의 ‘이상적 사실주의’로 보인다.

22)송인혜,『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국립중앙 박물관,2009

23)강우방외,『불교조각Ⅱ』,솔출판사,2003,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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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의 불상을 흙과 나무로도 많이 만들어 졌을거라 추측되지만.

석불(石佛)이나 마애불(磨崖佛),금동불(金銅佛)등 단단한 재료로 만들

어진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통일신라에는 특히 금동불이 성행을 이

루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금동불이란 동제주물(銅製鑄物)에 금도금을

한 불상24)으로 삼국시대 이래 꾸준히 제작되어 불상의 양식이나 제작

기술의 변화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 <그림 3-1>,<그림 3-2>,<그림 3-3>,<그림 3-4>,<그림

3-5>은 통일신라 불상의 물결치는 듯한 옷의 주름과 통일신라의 이상

적 사실주의를 잘 보여주는 유물이다.

<그림 3-6>는 일제 때 유출된 통일신라시대의 불상들이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흐른 뒤 2008년 국립중앙 박물관에 전시되었던 불상으로

일제 강점기 당시 남선합동 전기회사 사장을 지낸 오구라 다케노스케

(1870∼1964)가 수집해 반출한 1100여 점의 문화재 가운데 금동불입상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금동관음보살입상·금동불입상(나라 국립박물관

소장)·금동약사불입상·금동보살입상(왼쪽부터)등 5점은 보살상의 관능

적인 표현은 물론 옷자락의 주름,섬세한 표정까지 구현하고 있어 정상

의 수준에 오른 통일신라 불교문화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25)

24)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

25)박중근,중앙 일보,2008.12.17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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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감산사 미륵보살 입상 <그림 3-2>감산사 아미타여래 입상

(한국미술사,p.287)

<그림 3-3>금동 관음보살입상 <그림 3-4>안압지출토 금동여래입상

(http://blog.naver.com/nocleaf) (http://blog.naver.com/dp99q009)

<그림 3-5>백률사 금동 약사 여래 입상

(국립경주박물관,조각실1,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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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일제 강점기 유출되었던 통일신라의 불상

(http://blog.naver.com/dankoon2001/60106785987)

금동불입상에서는 불상에 나타난 팽팽한 탄력적인 관능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얼굴은 자신감에 차있는 당당한 모습인데,잘록한 허리

에 굴곡이 뚜렷한 몸매가 밀착된 옷에 그대로 노출되고 아래로 생동감

넘치는 U자형의 주름이 매우 육감적으로 표현되어 있다.이러한 조형

적 특징은 통일신라 불상 가운데 입상의 전형으로 보이고 있다.

통일신라의 불상은 9세기로 갈수록 그 양식이 점차 변하는데,얼굴은

돋음새김으로 입체감이 충만한데,몸과 관배는 음각선으로 평면적인 새

김을 하여 대조를 보이게 된다.서로 이질적인 조형요소가 부딪힘으로

써 불상이 더욱 강하게 부각되고 전체적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효과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입체적인 얼굴과 평면적인 몸체의 대비를 활용하는 기법은

통일신라시대에 시작하여 고려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양식이다.

제 2절 공예품의 특성과 유물

통일신라 공예조각의 특징은 통일이전부터 내려오는 신라 전통의 양

식을 바탕으로 삼국 및 당(唐)의 영향으로 새로운 양식이 결합하는 점

이다.이 양식은 국제적 성격의 정교 기법과 창의성을 보여주는데 통일

신라 안압지에서 출토된 공예품들이 일본 정창원(正倉院)보물 속에

섞여있을 통일신라계 유물의 발굴과 관련성을 찾아보는데서 공예미술

의 발전을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당-신라-일본 간 공예품의 활발한 교역은 당시 정치·문화적

교류와도 상통하는 것 이었으며,그러한 교류를 통하여 세 나라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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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제적으로 통일된 양상을 띈다.26)

본문에서는 공예조각품 중 토기,불교공예,일생생활 공예조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불교조각과 일상생활 공예품은 금속기로 된 공예

품으로 제한하여 대표적 유물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토기는 고분에서 출토되는 토기,뼈 항아리,안압지나 절터에서

나온 생활용기,가마터 발굴에서 나온 생산품 등에서 통일신라시대 토

기 문화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27)이러한 뼈 항아리들은 사후세계에

대한 통일신라 인들의 믿음으로 고분 등에서 여러 공예품이 발굴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통일신라 토기의 가장 큰 특징을 뼈 항아리로 통일 이전부터 성행되

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화장 풍습의 문화를 알 수 있다.

뼈 항아리는 기형,무늬,제작기법,제작된 시기에 따라 뼈 항아리,

인화문 뼈 항아리,무문 뼈 항아리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3-7>은 탑 모양 뼈 항아리로 7세기에 유행하며 뚜껑과 손잡

이가 복발형 탑과 산개를 연상시켜 붙은 이름이고,예리한 음각 선문과

컴퍼스로 돌린 듯한 반원문의 무늬를 새긴다.

<그림 3-8>은 녹유인화문 뼈 항아리로 8∼9세기에 유행하였는데,나

뭇잎,구름,영락,새 운학등과 같은 무늬를 항아리 전면에 압인(押印)

암으로써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림 3-9>는 무문 뼈 항아리로 원화(元和)십년명 뼈 항아리다.무

문 뼈 항아리는 가는 음각의 횡선을 두른 것이 특징이다.

26)주경미,「통일신라시대 전성기 공예양식의 변화와 발전」,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5,p.212

27)진흥섭 외,『한국미술사』,문예출판사,2006,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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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7>탑모양 뼈 항아리 <그림 3-8>녹유인화문 뼈항아리

(한국 미술사,p.327)

<그림 3-9>원화십년명 뼈항아리 와 뚜껑의 명문(한국 미술사,p.328)

이외 토기 중 생활용기로는 안압지 출토품이 대부분이다.안압지는

통일신라 때의 호수공원이다.동서 200미터,남북 180미터로 땅을 파고

물을 끌어들여 만들었다.3개의 인공 섬과 5채의 건물이 들어섰다.출

토유물은 기와,목간,목선 등 무려 3만 3,000여 점에 달한다.연못바닥

에서 나무빗,청동가위,청동숟가락 등 실생활용품이 대거 쏟아져 나왔

다.안압지는 고분에서 출토된 것이 대부분인 신라의 유물영역을 넓혀

주는 보물창고 이다.28)안압지는 통일신라기에 귀족들의 사치가 얼마

나 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현적인 예로써 화려한 금속 장신구들이 대

거 출토되기도 하였다.

28)최형철,『박물관 속의 한국사』,(주)휴머니스트 출판 그룹,2007,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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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압지 출토품 이외에도 서울시 사당동,전남 영암 구림리,강

진 삼흥리,충남보령 진죽리 등에서 가마터가 발견 되었는데 이 가마터

에서는 7∼8세기의 특징을 가진 굽다리전시와 병,큰항아리,납작 밑

바래기,주름 무늬병 등이 발굴되었다.

<그림 3-10>은 안압지에서 춭토된 토기로 사발 앞뒤에 검은 물감으

로 그린 초화문과 “언(言),정(貞)과 같은 명문이 눈에 띈다.

<그림 3-11>과 <그림 3-12>은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토기

가마터에서 출토된 병,항아리 뚜껑과 주름무늬 병이며 <그림 3-13>

는 매병모양 토기로,목이 길고 어깨가 넓으며,밑이 훌쭉하게 생긴 커

다란 병이다.이 그릇들은 안압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액체를 담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운 태토를 사용하여 단단하게 구

웠으며 그릇 표면에는 물레로 성형할 때 물 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목 부분에는 마치 물결을 표현한 것과 같은 무늬를 새겨 넣은 것을 볼

수 있으며,<그림 3-14>또한 통일신라의 조형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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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토기초화문 언정명완의 앞면과 뒷면(한국 미술사,p.330)

<그림 3-11>병,항아리,뚜껑 각종 <그림 3-12>주름무늬병 각종

(한국 미술사,p.331)

<그림 3-13>매병 모양 토기 <그림 3-14>토기(미상)

(국립경주박불관,안압지,p.102)(http://cafe.naver.com/6th200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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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불교 공예 조각이 있는데 통일신라에는 불교가 전성기를 구

가하면서 사리장엄구,범종,향완,향합,촛대,정병,당간지자 장식의

용두,동경 등에서 괄목할만한 불교금속 공예품을 남겼다.29)

특히 불교공예품 중에는 기년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시

대의 편년과 양식의 이해에 큰 도움 을 준다.

사리 장엄구란,사리를 수장하면서 그 존엄성을 나타낸 공예물을 가

리키는 것으로, 통일신라에는 가장 화려한 양식으로 제작되고 독창적

인 장엄방식이 창안된 시기이다.

통일신라의 사리장엄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사리 장엄구로 사용되는 용기 형식의 독특함과 다양함이다.통

일신라의 사리용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이 사용되는데 그중 보장

형용기(寶帳形容器)는 통일신라 특유의 양식으로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다.30)보장형 용기는 사방이 뚫려서 내부가 보이도록 고안한 점이

특징인데.감은사 동서삼층석탑에서 동시에 출토 되었다.

둘째 전통적인 양식을 계승함과 동시에 통일 이루 전래된 새로운 생

식을 함께 사용하여 발전시켰다.

셋째 통일신라 전성기의 사리장엄구는 쌍탑에서 동시에 출토되는 경

우가 많은데 동시에 출토되는 사리장엄구는 거의 동일한 형식과 양식

을 따르고 있다.

<그림 3-15>와 <그림 3-16>은 감은사지 서삼층 석탑에서 출토된

출토품이고,<그림 3-17>과 <그림 3-18>는 감은사지 동삼층 석탑에

서 출토된 출토품으로 통일신라의 사리장엄구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29)진흥섭 외,『한국미술사』,문예출판사,2006,p.333

30)주경미,op.cit.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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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금동 사각사리 외함 <그림 3-16>청동 전각형 사리기

(한국 미술사,p.332)

<그림 3-17>금동 사각 사리 외함 <그림 3-18>금동 전각형 사리기

(한국 미술사,p.334) (한국 미술사,p.335)

다음으로 통일신라의 유물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불구류(佛具類)

범종이 있다.범종이란 절에서 사용하는 큰 종을 말하는데,신라의 범

종은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독특한 형태미를 지니고 있다.31)또한 통

일신라의 범종은 국가의 후원 없이는 성공적인 제작이 어려운 대형 범

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존하는 이시기의 범종 중 국내에서 완전한 형태를 갖춘 것은 강원

도 상원사종(그림 3-19),성덕대왕신종(그림 3-20)두 점뿐이다.

31)임두빈,『한권으로 보는 한국미술사101장면』,가람기획,2002,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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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사 범종은 오대산 상원사에 있으며 현존하는 종으로는 가장 오

래된 범종이다.

성덕대왕 신종은 상원사 범종과는 달리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종이며 국가적 사업으로 주조한 걸작품으로 소리와 조형성에서 과연

신의 조화를 이루어졌다고 할 만큼 훌륭하다.이는 종신의 2/3쯤 되는

부분이 가장 넓고 다시 아래 부분은 약간 좁아져서,형태적으로 단단하

면서 안정감 있는 조형미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다.

또한 뛰어난 형태감과 변화의 감각 및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

으는 통일감,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비로운 활기를 가시적으로 표현해

내는 고도의 수준 높은 예술적 안목을 우리는 성덕대왕 신종에 새겨진

천인상에서 볼 수 있다.32)

다음으로 향로와 향합이 있는데 이것은 향로는 분향하는 종교 의기

중 하나로서 <그림 3-21>의 금동 손잡이 향로는 손잡이가 달린 향로

밑에 화병 밭침이 있고 손잡이 끝에는 사자 조각을 따로 해서 장식한

것을 볼 수 있다.통일신라의 반자(半子)로는 함통을유명 반자 <그림

3-22>이 있는데 반자라는 용어는 명문마다 금고(金鼓),반자(飯子),금

구(禁句)등 여러 가지로 사용되었으며 금속으로 만든 일종의 북을 뜻

한다.

32)임두빈,op.cit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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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상원사 범종 <그림 3-20>성덕대왕 신종

(한국 미술사,p340) (한국 미술사,p.341)

<그림 3-21>금동 손잡이 향로와 향로

(한국 미술사,p.345)

<그림 3-22>함통을유명 반자 <그림 3-23>청동반자

(한국 미술사,p.345) (국립 경주 박물관,고고관,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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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은 2009년 2월 경북 군위군 인각사 일대에 대한 5차 학

술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 불교의식구 일괄유물’을 발견33)한 것 중

하나인 청동 반자로 국보급 유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촛대는 불을 밝히는 초의 받침 도구로,<그림 3-24>의 금동 수

정감장 촛대는 촛농이 붙어 있어 초를 사용한 확실한 예를 보여 주었

다.

<그림 3-25>의 광명대는 촛대와는 약간 다른 개념의 유물로 초와

기름등잔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통일신라의 광명대34)이

며,경주 인용사지 출토품으로 통일신라에도 광명대가 사용되었음을 알

렸다.

금속제 병은 액체를 담는 용기로 정병(淨甁)과 수병(水甁)으로 구분

되는 데 현존하는 유물 중 정병은 9∼10세기 이후의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그림 3-26>의 청동 정병은 고려시대의 양식과 비슷하나 다른

기명들과 비교해 통일신라의 유물임을 알 수 있고,<그림 3-27>또한

청동 정병으로서 <그림 3-23>의 청동 반자가 출토될 때 같이 출토된

유물이다.<그림 3-28>의 청동병은 벌어진 구연부,각이 진 어깨,따

론 붙인 굽다리,무게중심이 아래로 처진 병의 곡선 등의 특징이 통일

신라의 토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3)김지희,세계일보,2009,02,06기사 

34)연합뉴스,2007.10.23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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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금동 수정감장 촛대 <그림 3-25>광명대

(한국 미술사,p.46) (http://www.yonhapnews.co.kr/)

<그림 3-26>청동정병 <그림 3-27>청동정병 <그림 3-28>청동 병

(한국미술사,p.347)(http://www.yonhapnews.co.kr/)(한국미술사,p.347)

이외 통일신라에는 일상생활의 공예품도 있는데 통일신라의 일상생

활 용품은 새로운 형식이나 문양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찍 국제적 양

식을 따르는 경향이 강하지만,동제완 같이 중국과는 다른 독특한 공예

양식을 발전시킨35)것이 특징이다.

생활기명은 생활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기명들로 합,대접 수저,가위,

다연(茶硏),초두(鐎斗),자물쇠,호형등자(壺形鐙子)등이 있으며 대부분

35)주경미,「통일신라시대 전성기 공예양식의 변화와 발전」,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5,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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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압지에서 출토된 것이다.

<그림 3-29>는 짝을 맞추기 위한 ‘구(仇)자가 합뚜껑에 새겨져 있는

청동 구명 합이고 <그림 3-30>는 화형접시와 대접,국자.숟가락인데

화형접시는 시흥 방산동과 황해동 원산리에서 금속기를 닮은 화형접시

가 있어 금속기와 청자사이에 관계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림 3-31>은 초 심지를 자르기 원한 금동제 가위 당시의 금속공

예기법의 한 단면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32>은 철제 자물쇠이고 <그림 3-33>은 상감장식 빗으로

당시 공예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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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청동 구(仇)명합 <그림 3-30>화형접시,대접,국자,숟가락

(한국 미술사,p.350) (한국 미술사,p.351) .

<그림3-31>금동제가위 <그림 3-32>철제 합령천일명 자물쇠

(국립경주 박물관,고고관,p.33) (한국 미술사,p.357)

<그림 3-33>상감장식 빗

(한국 미술사,p.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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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통일신라의 불교 조각 및 공예품의 전체적인 특징을 정리하

면,첫째 5∼6세기의 직선적인 요소는 7세기 통일신라부터 다시 곡선미

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힘과 에너지로 충만한 조형이 통일의 과업을 이

루면서 복고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둘째 균형 잡힌 미적

감각으로 직선과 곡선을 합시킨 뛰어난 미적 감각을 볼 수 있다.

제 3절 토용의 특징과 유물

통일신라의 복식과 관한 유물을 황성동 석실 고분이라 용강동 석실

고분 등에서 나온 흙으로 빚은 인형(土偶)들을 통해 찾아 볼 수 있

다.36)토용은 통일신라 복식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남자들의 토우는 귀족,일반인,군인 등으로 나타나는데 <그림

3-34>는 복두를 쓴 문관상으로 복두의 착용방법을 자세히 나타내고

있으며,당의 영향으로 단령의 관리복을 입고 있으며,<그림 3-35>은

<그림 3-34>와는 또 다른 문관상으로 진골과 6두품의 남성들이 관복

을 착용할 때 손에 드는 홀(笏)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3-36>은 일반남성의 복장을 잘 나타내 주는 토우로 관리들과

마찬가지로 단령을 입고 복두를 쓰고 있지만 관리들과의 복두와는 달

리 비교적 간략한 삼각뿔 모자인 변(弁)자 모양의 모자를 착용하고 있

다.

또한 <그림 3-37>도 일반 남성들의 복장인데.관리들과 같은 단령을

착용하고 있지만.옆선에 트임이 있고,옷 길이가 종아리 중간까지 오

는 것 등을 보아 비교적 활동성이 많은 계층에서 실용적으로 착용한

의복임을 나타내며.<그림 3-38>에서는 소매통이 비교적 좁고 손목까

지 오는 길이로 경우에 따라선 소매를 접어 착용하기도 한 것을 알 수

36)김정호,『우리옷 2000년 이야기』,글누리,2007,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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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림 3-39>에서는 <그림 3-38>과는 반대로 소매가 길어 손등

이 덮는 경우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40>에서는 단령 안에 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현재의 일자바지와 비슷하며,바짓부리는 대님이나 끈 등으로 묶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1>는 군인의 복장으로.무릎길이정도의 겉옷에 바지를 입

고 신발은 신목이 긴 장화를 신고 있다.또한 오른쪽 어깨를 두껍게 표

현하여 갑옷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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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문관상 <그림 3-35>남자상<그림 3-36>복두를 쓴 남자상

(경주박물관명품100년,p.90)(국립경주박물관,고고관,p.216)(우리옷이천년,

p.35)

<그림 3-37> <그림 3-38>병사상

(http://cafe.naver.com/corean2009/580)(우리옷 이천년,p.36)

<그림 39> <그림 40>남자상 <그림 41>무인상

(우리옷 이천년,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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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의 여성의 복식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그 중 토용에서는

표를 두른 여인상을 볼 수 가 있다.

통일신라의 여성복의 기본 형태는 단의(短衣),표상(表裳)이라고 하는

상,하의이며 여기에 표를 두르거나 표의를 입었다.

<그림 3-42>의 표를 두른 여인상은 옷소매가 부리로 갈수록 넓어지

고 풍성하며 가슴은 네모지게 파인 형식을 보이며,가슴에 맨 허리띠는

길게 늘어뜨려 그 장식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였으며 <그림 3-43>에서

는 표의를 걸치지 않은 여인상으로 상의의 소매통이 팔에 비교적 맞는

크기로 적당하게 만들어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표를 걸친 여부

에 따라 여인의 신분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 있다.

<그림 3-44> 표의를 입은 여인상에서는 겉에 입은 표의가 눈에 띄

는데,표의는 위아래가 하나로 연결된 원피스 형태로서 길이가 발등을

덮을 정도로 길고 풍성한 것을 볼 수 있다.또한 소매가 매우 길어서

손을 모두 가린 모습은 그 당시 통일신라 여성들이 손끝을 보이는 것

을 경계하는 풍습을 알 수 있다.

<그림3-42>표를두른여인상<그림3-43>여인상<그림3-44>표

의를 입은 여인상

(http://cafe.naver.com/corean2009/580) .

.(http://blog.naver.com/nanalaa/130046780364)(국립경주 박물관, 고고

관,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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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대표적인 유물 선정 및 디자인 연구

본문에서 조사한 불교조각,공예조각,토용의 분야에서 본 연구의 목

적인 의상디자인을 위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유물을 선정

하였다.

유물 설정에는 불교조각과 공예품,공예품에서는 토기,불교 공예품,

일상생활 공예품으로 나누었으며,토용 등의 각 분야의 특징을 대표적

으로 나타내어 주고 현대적 감각으로 응용하기에 적합한 조형적 특성

과 모던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유물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패션 디자인

을 연구 하였다.

제 1절 불상의 대표적 유물 선정

이 시기의 불상은 신체의 볼륨을 강조하는 입체적인 형태로서 잔물

결식 옷 주름과 외국의 영향으로 불상 몸체의 팽팽한 탄력감과 신체의

굴곡이 율동적인 옷 주름과 어울려 조형적인 긴장감과 생명력을 발산

해 내고 있는데 조화롭고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인 잔물결식 옷 주름을 대표 이미지로

선정하여 각 유물에서 <그림 4-1>과 같이 특징적인 부분을 추출한 후

에 그 이미지를 잘 나타내 주는 유물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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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불상의 대표적 유물 선정 과정

금동불입상에서는 불상에 나타난 팽팽한 탄력적인 관능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얼굴은 자신감에 차있는 당당한 모습인데,잘록한 허리

에 굴곡이 뚜렷한 몸매가 밀착된 옷에 그대로 노출되고 아래로 생동감

넘치는 U자형의 주름이 매우 육감적으로 표현되어 있다.이러한 조형

적 특징은 통일신라 불상 가운데 입상의 전형으로 보여지고 있는 유물

로 U자형 주름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설정하여 디자인을 전개한다.

제 2절 공예조각의 대표적 유물 선정

통일 신라의 공예조각은 통일 이전부터 내려오는 신라 전통의 양식

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국제적 성격의 정교기법과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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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여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또한 통일신라부터 5∼6세기의

직선적인 요소는 통일기부터 곡선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균형 잡힌 미

적 감각으로 직선과 곡선을 배합시킨 특징을 볼 수 있다. 공예조각은

본문에서와 같이 토기,불교 공예조각,일상생활 공예조각으로 나누어

대표적인 유물을 추출하였다.

1.토기의 대표적 유물 선정

토기 또한 통일신라 공예조각의 특징의 영향을 받아 아름다운 곡선

미와 사실적인 무늬를 조화롭게 하고 있으며 굽다리 등의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특징이 보이기도 한다.

<그림 4-2>토기의 대표적 유물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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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의 대표적 유물로 선정된 매병모양 토기는 목이 길로 어깨가 넓

으며,밑이 홀쭉하게 생긴 커다란 병으로 액체를 담기 위한 용도로 사

용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 부분에는 마치 물결을 표현한 것과 같은 무늬를 새겨 넣었으며

통일신라시대의 토기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유물이며 토기 또한 통일

신라의 직선과 곡선의 균형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2.불교 공예조각의 대표적 유물 선정

불교 공예 조각은 통일신라에 불교가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었으며,사리장엄구,범종,향완,향합,촛대,정병,당간지자

장식의 용두,동경 등에서 괄목할만한 불교금속 공예품을 남겼으며,특

히 불교공예품 중에는 기년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시대의

편년과 양식의 이해에 큰 도움 을 준다.

따라서 불교공예조각은 화려하면서도 조형성이 뛰어난 유물이 많이

남아 있으며,신비로운 활기를 가시적으로 표현해내는 고도의 수준 높

은 예술적 안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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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불교 공예조각의 대표적 유물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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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공예조각의 대표적 유물로 선정된 성덕대왕신종,청동반자,광

명대,청동 정병은 불교 공예조각의 화려함과 조형미를 뛰어나게 보여

주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성덕대왕 신종은 통일신라 조형예술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종

으로,종신의 2/3쯤 되는 부분이 가장 넓고 다시 아래 부분은 약간 좁

아져서 형태적으로 단단하면서 안정감 있는 조형미를 가지고 있으며,

청동반자와 광명대 청동 정병은 통일신라의 곡선과 직선의 적합한 비

율과 균형 잡힌 미적 감각을 뛰어나게 표현한 유물이라 할 수 있다.

3.일상생활 공예조각의 대표적 유물 선정

일상생활의 공예조각은 통일신라 공예조각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

을 뿐 만 아니라 서역 및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통일신라인들의 뛰어난 금속 공예 실력을 잘 반영하여 화려함

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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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일상생활 공예품의 대표적 유물의 선정 과정

일상생활 공예품의 대표적 유물로 선정한 상감장식 빗은 통일신라

여성들이 머리에 장식구로 사용하던 도구로써 통일신라 금속 공예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 주고 있는 유물이다.

제 3절 토용의 대표적인 유물 선정

통일신라의 토용은 통일신라의 복식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사

용이 되고 있으며,그 시대의 복식형태를 알 수 있다.

통일신라의 복식은 당의 영향을 받아 국제적인 복색을 띄고 있으며

단령,반비,배당등 당의 영향을 받은 복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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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토용의 대표적 유물 선정 과정

토용의 대표적 유물로 선정한 두 여인상은 통일신라 여인들의 복식

과 머리 형태 까지 자세히 볼 수 있으며,표의를 입은 여인상은 그 형

태에서 통일신라 여인의 정감까지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제 4절 디자인 연구

통일신라를 대표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유물을 선정한 후 유물의 외

형을 그대로 디자인에 적용시킨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이용한 디자인’,

유물의 외형을 변형 및 응용한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

유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재해석한 ‘유물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디

자인’으로 그룹지어 유물의 특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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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물의 소재가 대부분 금속인 점과 현재 트랜드에서 모던한 감

각으로 각광 받고 있는 소재가 메탈릭 소재임을 반영하여 메탈릭 소재

를 주소재로 하였으며 각 그룹의 이미지에 맞는 부소재를 믹스 앤 매

치함으로써 효과적인 디자인을 의도하고자 하였다.

불상에서 선정한 금동불입상은 통일신라가 가지고 있는 불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물결무늬 옷주름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설정하여 디

자인을 전개하였다.

공예품 중 토기에서 설정한 매병모양과 토기와,토기는 유물이 가지

고 있는 그대로의 실루엣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설정하여 의상의 전체

적인 실루엣이 유물의 형태를 닮도록 설정을 하는 반면에 직선과 곡선

의 조화와 비례는 직접 착용상태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도록 비례를

재설정 하였다.

불교 공예품에서 선정한 성덕대왕 신종은 종신의 2/3지점이 가장 넓

고 점점 좁아지는 실루엣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설정하여 이를 의상에

접목하였으며,청동반자는 원형실루엣과 꽃의 사실적인 모습을 디자인

의 모티브로 설정하여 의복에 적용을 시켰다.

또한 청동 정병과 광명대 또한 직선과 곡선의 배합,황금 비례를 나

타내는 유물의 형태를 의복에 일부 적용시킴으로써 모던한 실루엣을

의도함에 현대적 재해석을 해보았다.

일상생활 공예품에서 선정한 상감 장식 빗은 사실적이면서 화려한

금속 공예기법을 작품의 모티브로 설정하여 장식적인 요소로 쓰인 꽃

을 의복에 적용시킴으로써 통일신라의 금속공예의 화려함을 나타내고

자 하였다.

토용에서 선정한 두 여인상은 유물의 형태를 그대로 모티브로 선정

하는 것이 아니라,유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재해석하여 작품으로 전

개해 보았다.

표를 두른 여인상 같은 경우 통일신라 여인들의 의복형태를 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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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작품을 전개하였고,표의를 입은 여인상 같은 경우는 손끝을

가린 모습에서 통일신라 여인의 정조와 한손에는 술병을 들고 술에 취

한 듯 살짝 기울어진 자세에서 여인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작품의 모티

브로 설정하여 전개하였다.

각 유물에 대한 디자인 연구는 [표 4-1]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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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룹
그룹 유물 모티브 디자인 요소 주소재 부소재 아이템

작

품

1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이용한

디자인

균형 잡힌

곡선과 화려함
원피스

작

품

2

원형 실루엣의

모던함
원피스

작

품

3

구조적인

형태의 실루엣
투피스

작

품

4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

직선과 곡선의

조화와 비례
원피스

작

품

5

벌룬&슬림

실루엣의

조화와 균형

원피스

작

품

6

화려한

금속장식

탑,

원피스

작

품

7

직선과 곡선의

조화와 비례
코트

작

품

8
유물의

이미지

를

재해석

한

디자인

잔물결식 옷

주름과 이상적

사실주의

원피스

바지

작

품

9

여인상의 표와

소매부리의

특징

원피스

작

품

10

여인의 의습과

술병

탑

베스트

바지

[표 4-1]각 유물에 대한 디자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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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작품 제작

작품 1

디자인 그룹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이용한 디자인

모티브 :　성덕대왕 신종

아이템 :원피스

color :silver.black

작품해설 :종신의 2/3부터 점점 좁아져 단단하고 안정된 형태감을

모티브로 선정하였다.이러한 실루엣을 의상에 그래도 접목시켜 원피스

를 디자인 하였고,점점 좁아지는 실루엣 표현을 위해 밑단으로 갈수록

잔셔링 처리를 하여 자연스럽게 좁혀지는 실루엣을 의도하였다.

또한 밑단을 두 겹으로 재단하여 종의 실루엣이 좀 더 형태감 있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종의 외부 장식선은 배색을 통하여 표

현해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디자인에 재미를 더하였다.

작품 1의 소재는 원형무늬가 있는 메탈릭 소재를 주소재로 선정하였

는데 이는 원형의 무늬가 통일신라의 곡선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때 모던한 감감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다고 여겨져 선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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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뒤

<그림 5-1>작품 1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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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작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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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

디자인 그룹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이용한 디자인

모티브 :　청동반자

아이템 :원피스

color :silver.black

작품해설 :청동반자는 원형의 형태에 꽃무늬가 도출된 선으로 사실

적으로 표현 된 것 이 특징이다.따라서 작품 2는 원형실루엣을 모티

브로 원피스 디자인을 전개 하였다.

디자인 표현 방법으로는 원형의 실루엣을 직사각형으로 조각을 내

어 이를 각각 연결하여 다시 하나의 원형이 나오는 표현방법을 사용하

였다.

이는 통일신라의 곡선과 직선의 균형적인 미적감감을 따르고자 발상

하게된 디자인 표현방법이다.또한 사실적으로 표현된 꽃의 모양도 의

상의 중심에 위치하여 가장 중요하면서도 장식적인 요소를 함께 하고

있다.

주소재로는 작품1과 같이 원형무늬가 있는 메탈릭 소재로 의상의 종

심에 위치하고 있는 꽃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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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뒤

<그림 5-3>작품 2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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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작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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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

디자인 그룹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이용한 디자인

모티브 :　토기

아이템 :투피스

color :silver.black

작품해설 :토기의 상부와 하부의 구조적 행태를 모티브로 하여 상·하

의가 나뉜 투피스디자인을 전개 하였다.

토기의 상부는 의상의 상의로 디자인하여 토기 입구의 형태와 3등분

으로 나누어지는 형태를 의상에 접목시켜 홀터 스타일의 상의를 완성

하였다.

또한 하부의 A라인은 의상에서도 넓게 퍼지는 A-라인 스커트로 디

자인하였으면 스커트의 밑단에는 와이어를 넣어 넓게 퍼지는 라인을

더욱 형태감있게 표현하고자 하였다.또한 스커트의 여밈을 앞지퍼로

하되 지퍼 이가 니켈소재인 것으로 지퍼이를 노출하여 이 또한 하나의

장식적 요소로 사용을 하였다.

작품 3의 주 소재는 작품 1,2와 같이 원형무늬가 있는 메탈릭 소재

를 사용하여 토기의 질감을 나타냄과 동시의 작품의 통일성을 나타내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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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뒤

<그림 5-5>작품 3의 상의 도식화

앞 뒤

<그림 5-6>작품 3의 하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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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작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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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

디자인 그룹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

모티브 :　광명대

아이템 :원피스

color :silver.black

작품해설 :직선과 곡선이 배합된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물로

이러한 형태의 실루엣과 직선을 나눈 곡선의 비례를 디자인의 모티브

로 설정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였다.다만 광명대가 가지고 있는 비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상을 착용하였을 때 가장 이상적인 비

례를 재설정하여 적용을 하였다.

또한 곡선은 유물에서 가지고 있는 볼록한 모습을 의상의 가장 중

요한 요소로 설정하여 표현하였다.

소재로는 가장 중요한 곡선의 요소를 광택이 있는 메탈릭 소재를 사

용하였으며.직선적인 요소는 시스루 소재를 사용하여 비침과 비치지

않는 효과에서 곡선의 요서를 더욱 부각시킴과 동시에 디자인에 재미

를 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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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뒤

<그림 5-8>작품 4의 도식화



- 65 -

<그림 5-9>작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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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

디자인 그룹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

모티브 :　청동정병

아이템 :원피스

color :silver

작품해설 :청동정병의 가늘다가 부풀어지는 실루엣을 디자인의 모티

브로 설정을 하였으나 이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형태를

뒤집어서 의상에 접목을 시켜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실루엣은 상의는 매우 부풀어지다가 하의로 갈수록

매우 좁아지는 실루엣을 표현을 하였다.이러한 실루엣 표현을 위하여

하의부분을 매우 적은 양을 일정하게 턱을 잡아 마치 립 밴드(rib

band)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광택이 있는 메탈릭소재를 주소재로 설정하여 의상전체에 사

용을 하였으나.하의의 립 밴드와 같은 효과를 냄으로써 다른 소재를

사용한 듯한 이미지를 주어 디자인적 효과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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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작품 5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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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작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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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

디자인 그룹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

모티브 :　상감장식 빗

아이템 :탑,원피스

color :silver.black

작품해설 :상감장식 빗은 통일신라 금속공예의 극치를 보여주는 유믈

로 매우 화려한 장식이 그 특징이다.따라서 빗의 몸통부분과 화려한

장식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설정하여 작품을 전개해 나갔다.

상감장식 빗의 반쪽 타원형의 몸체는 세워서 그 형태를 비대칭 원

피스로 디자인하였고.나머지 노출부분은 상감장식빗의 화려한 장식을

적용시켜 전개해 나갔다.

또한 장식품으로 사용된 소재는 메탈릭한 체인고리와 알루미늄판으

로 꽃모양을 만들어 장식을 하였고,몸체는 작품 5와 같은 광택이 있는

메탈릭한 소재 의상을 전개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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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뒤

<그림 5-12>작품 6의 탑 도식화

앞 뒤

<그림 5-13>작품 6의 원피스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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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작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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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7

디자인 그룹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

모티브 :　매병모양 토기

아이템 :코트

color :silver.black

작품해설 :매병모양 토기의 입구에서부터 중심의 둥근 배분분에서 직

선으로 떨어지는 형태를 모티브로 설정하여 의상의 한 부분에 적용하

였다.

코트의 여밈 부분을 이러한 실루엣에 맞게 설정하여 디자인을 설정

하였다.

또한 여밈 부분의 절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메탈릭한 소재의 지

퍼와 광택이 있는 메탈릭 소재를 파이핑 처리하여 표현함으로써 그 효

과를 더욱 증진하고자 하였으며 소매 또한 이러한 실루엣을 함께 나타

내고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토기의 입구부분을 단순한 하이 네크라인이 아니라 겨울에 워

머처럼 두르는 효과를 나타내어 디자인에 변화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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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뒤

<그림 5-15>작품 7의 도식화



- 74 -

<그림 5-16>작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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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8

디자인 그룹 :유물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디자인

모티브 :　금동여래 입상

아이템 :원피스,팬츠

color :silver.black,red

작품해설 :통일신라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인 U자 모양의 옷 주름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설정하여 디자인 하였다.부드러운 곡선으로 옷 주

름을 표현하고 나머지 패널들은 몸에 꼭 맞는 실루엣으로 설정하여 입

체적이면서 관능적인 불상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드러운 쉬폰 소재를 2겹으로 겹쳐 표현함으로써 서로 다른

색감이 은은하게 나타내는 것이 소재의 큰 특징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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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뒤

<그림 5-17>작품 8원피스 도식화



- 77 -

앞 뒤

<그림 5-18>작품 8바지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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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작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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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9

디자인 그룹 :유물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디자인

모티브 :　여인상

아이템 :원피스

color :silver.black

작품해설 :여인의 소매부리를 모티브로 하여 소매부리로 해석하지

않고 소매의 색동절개선을 가슴부분의 구조적인 디자인으로 적용하여

전개 하였다.

또한 통일신라 복식의 특징은 스퀘어 네크라인을 그대로 가져옴으로

써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새로운 디자인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8과 같은 부드러운 소재를 주소재로 설정하고 가슴 부분의 구

조적인 형태는 광택감이 있는 메탈릭한 소재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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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뒤

<그림 5-20>작품 9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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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작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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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10

디자인 그룹 :유물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디자인

모티브 :　표의를 입은 여인상

아이템 :탑,베스트,하렘팬츠,비대칭 팬츠

color :silver.black,red

작품해설 :표의를 입은 여인상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부끄러운 듯 손끝까지 소매를 내리고 입을 가리고 웃는 모습은

통일신라 여인의 여성스러움과 정절을 나타내고 있으나,반면에 한손에

는 술병을 가지고 술에 취한 듯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모습은 통일

신라 여인들의 자유분방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을 재해석하여 이너웨어인 탑과 하렘팬츠로 통일신

라 여성들의 자유분방함을 표현하는 반면에.겉옷으로는 딱딱한 구조적

인 실루엣의 베스트와 비대칭 팬츠를 매치하여 갑갑한 여인의 삶을 표

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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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뒤 앞 뒤

<그림 5-22> 작품 10 상의 도식화 <그림 5-23>작품 10 베스트

도식화

앞 뒤 앞 뒤

<그림 5-24>작품 10하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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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작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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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한국 전통복식에 대한 연구가 조선시대에 국

한되어 있고,그 방법 또한 모티브의 일부사용 혹은 복식의 재현 등 소

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조선시대 이 외의 시대에 대한 연구가 미미

한 것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미약하게나마 해결하고자 새

로운 시대,새로운 모티브를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전통복식을 연구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통일신라 시대

를 배경으로 통일신라예술의 조형적 특성을 연구하고 통일신라예술의

조형적 특징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는 불상,공예품,토용으로 나누어

조형성 및 유물을 선행연구,인터넷 검색,문헌 자료등을 통해 고찰하

였다.

이렇게 고찰한 유물 중 불상,토기,불교공예품,일상생활 공예품,토

용등에서 10점의 유물을 선정한 후 유물 외형의 형태를 그대로 적용한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이용한 디자인’,유물의 외형의 형태를 응용,변

형한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유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

나 의미를 재해석한 ‘유물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나누어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또한 디자인 전개에 있어 소극적 방법이 아닌 유물의 형태를 그대로

의복에 적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다음과 같은결과,

작품1,2,3은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이용한 디자인의 그룹으로 작품

1은 성덕대왕신종의 안정된 형태감을 모티브로 하여 2/3부터 점점 좁

아지는 형태를 의상의 실루엣으로 설정하여 디자인을 전개 하였다.

작품 2는 원형의 형태에 꽃무늬가 도출된 선을 모티브로 하여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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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루엣을 직사각형으로 조각내어 모자이크와 같은 효과를 줌으로써

통일신라의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표현하였다.

작품 3은 토기의 상,하부의 구조적인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상의의

3등분된 형태와 하의의 A라인을 의상에 접목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였

다.

작품 4.5,6,7은 유물의 형태적 특성을 활용한 디자인 그룹으로 작

품 4는 광명대의 직선을 곡선이 황금비율로 나뉜것을 모티브로 하여

의상의 실루엣에 접목하였으며.시스루소재와 언시스루 소재를 믹스 매

치함으로써 곡선과 직선의 요소를 더욱 부각 시켰다.

작품 5는 청동 정병의 실루엣을 뒤집어 의상에 접목시킨 작품으로

하의 부분을 일정하게 턱을 잡음으로써 ribband와 같은 효과를 줌으

로써 한 가지 소재에서 다른 소재를 매치한 듯한 재미를 주었다.

작품 6은 통일신라시대 금속공예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유물

임을 모티브로 하여 금속공예의 부분을 체인고리와 알루미늄판으로 꽃

모양을 만들어 장식하고자 하였다.

작품 7은 토기의 외형 실루엣을 코트의 여밈부분에 접목하여 메탈릭

한 지퍼로 표현하면서 디자인을 전개 하였다.

작품 8.9,10은 유물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디자인 그룹으로 작품8은

불상의 U자 모양의 옷 주름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하여 불상의 입체적

이고 관능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

작품 9는 토용이 착용하고 있는 통일신라 여인의 의복형태를 디자인

의 모티브로 설정하여 가슴부분을 메탈릭 소재로 강조하는 디자인을

전개 하였다.

작품 10은 여인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재해석하여 통일신라 여인

들의 자유분방함과 그와 대조적으로 갇혀있는 삶을 모티브로 하여 다

양한 아이템을 통해 디자인을 전개 하였다.

이렇게 통일신라예술의 조형적 특정을 잘 나타내어 주는 10점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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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선정하여 디자인을 전개 하였다.

디자인 전개 방법에서는 모티브의 활용을 의상의 실루엣 및 전반에

적용함으로써 그동안 연구되었던 소극적인 모티브 활용에서 벗어나고

자 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연구된 의상디자인은 실생활에서는 바로 착용하

기 어려운 예술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디자인을 제시

함으로써 전통복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타켓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전통복식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밑바탕이된 연구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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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modernfashiondesignstudythat

IalreadyutilizedofunitarySillarelics.

Kim MiSun

MajorinFashionDesign

Dept.ofFashionDesign

GraduateSchoolofArt

HansungUniversity

GlobalculturehasbeenledbyWesternwhichiscenteredby

theU.Sand

WesterEurope,however,theorientalculturehasstartedtomove

graduallyfrom Japan,ChianandIndiain20thcentury.Theinterst

forAsiahasswtichedtoKoreawith'KoreanWave'from Japan,

ChinaandIndiain21stcentury.

ThesocialbackgroundoftheTVshow,thatisthefastedwayto

bespreadtopeopleinglobal,haslimitto introduceKorean

culturegenerally.

It'sashamethatrecognitionforKoreancustomeislimited-largely

inthewholeworldandevenamongyoungpeople-astheJoseon

Dynastyera.MostpeopleconsiderHan-bok(TheJoseonDynasty

era'sdressstyle)isthetypical"Koreancostume"stonglyeven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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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over2,000yearhistory.Moreover,

inKorea,expertsstudyonlyaboutKoreancostumebutothereras.

Inaddition,thecostumeoftheJoseonDynasty,anddespite

intensiveresearchNotexceededthelimitsofthetraditionalcostume

ofKoreaexcellenceinfashion,ratherthaninform theapplicationof

traditionalelementsandrepresentationalelementsstrongerthan

internationalism,regionalism canbeseenastrongtrendbiased.

Inthispaper,thehistoricalbackgroundtotheUnifiedSillaand

UnifiedSillasociety,culture,artandcostumeforthetheoretical

studyandoftheUnifiedSillaBuddhastatues,pottery,Buddhist

artifacts,dailylife,handicrafts,clayfiguresfrom the10dogswere

selected.

Therefore,itrepresentedacultureofSillaartifactssetupa

garmentandapplyingitduetothelimitedtimesforSouthKorea

andovercomesthetraditionalimagesandthebroadertraditional

imagesarepresented.

AndSouthKoreashouldfurtherdirectionoftheturningpointof

fashioniswelcometopresentmaterialemanatinginthedirectionI

wanttouse.

Designanalysismethodsappliedasaform ofartifactappearance

'artifactsusingmorphologicalcharacteristicsofthedesign'form of

appearanceofpyloricapplications,variation'artifactsusing

morphologicalcharacteristicsofthedesign',intheform ofartifacts

haveOrreinterpretationofthemeaning'remainsareinterpretation

oftheimagedesignisdividedintothreeworkgroupswere

developed.

In addition,the remains ofthe image to fita moder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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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artbyre-interpretationwouldgiveemotional.

Materialoftheworkofthecurrenttrendsandmostofthe

materialartifactsthatreflectthemetaltoametallicmaterial

selectedanddesignedtoaddressthere-expresstheimagethat

couldwellhavesetthesupplementarymaterial.

MixandmatchitwiththeWesterncultureandEasterncultureisa

blendof-workasshoemaximizesthevisualsymbolism.

Taggedwithworkclothes,clothing,etc.10ofthem,hadbroke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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